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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안전사고 예방·청렴문화 정착 다짐

▲ⓒ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가평지사(지사장 하신혜)는 3월 23일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2026년 상반기 안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건설현장 안

전 수준 향상과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참석자들은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 사례를 공유하며 무재해 목표 달성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이행서약서 교환식을 진행했다.

하신혜 지사장은 “모든 공사와 작업에서 안전은 생명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형식적인 안전이 아닌 실

효성 있고 내실 있는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공사현장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가평지사는 앞으로도 매월 안전보건협의체 운영과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청

렴과제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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